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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D9) 거리협곡 구조 및 가로수 식재유형에 따른 기상환경변화 연구

박세환 ․ 곽민식 ․ 신찬빈 ․ 장진범 ․ 진효정 ․ 최원준1) ․ 김정호2) ․ 윤용한2)

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, 1)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, 
2)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

1. 서론 

도심지 거리협곡은 기상환경 악화 및 대기오염, 열환경 악화 등을 더욱 심화시킨다. 이러한 도심지 내 기

상환경 악화는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

다(Rosenthal, J. K. 2014). 이러한 도심지의 기상환경 악화 및 열환경 악화는 인명피해로 까지 이어지고 있

는 실정이다. 이에 도심지 열환경 연구 및 거리협곡 내부의 환경적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나 

거리협곡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대부분 대기환경 오염 및 풍동실험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, 도심지 

열환경 연구 또한 대규모 녹지 혹은 도심지를 대상으로 위성영상 분석 연구, 시뮬레이션 연구가 주를 이루

고 있었다. 반면 국외 연구의 경우 다양한 거리협곡 모형을 통해 거리협곡 내부의 기상환경 변화 및 열환경 

악화에 대한 실측 연구를 진행하였으며, 실재 도심지의 거리협곡을 실측하기에 이르렀다.
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리협곡의 건물배치 및 가로녹지 유형 변화에 따른 기상환경의 변화를 실측하고자 

하였으며, 이를 통해 거리협곡 배치유형 및 가로녹지 배치유형과의 기상환경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

였다.

2. 재료 및 방법

실험구 위치는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복합실습동에서 실시하였으며, 실험구 

조성은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하여 폭 1.5 m, 높이 1.2 m, 너비 2 m로, 거리협곡 구조의 구분은 전 ․ 후면이 

개방된 Type 1과 절반이 막혀있는 Type 2, 사방이 막혀있는 Type 3으로 구분하였다. 가로수 식재 유형은 

공시식물을 율마(Cupressus macrocarpa)로 선정하였으며, 가로공간 크기를 고려하여 가로수 2열 식재인 2 
way 큰 율만(45±2 cm) 유형과 가로수 4열 식재 유형인 4 way 작은율마(25±1 cm)유형, 가로수가 배치되지 

않은 control로 각각 조성하였다. 측정 기간은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으며, 일기가 맑은 날을 대

상으로 측정 시간은 일사가 가장 강한 11시에서 16시까지 진행하였다. 측정항목은 거리협곡 유형 및 가로공

간 배치 유형별 기온, 습구온도, 흑구온도, 풍속, 상대습도, 일사량을 측정하였으며, 측정된 결과를 통해 복

사에너지와 기상환경 간의 관계분석을 진행하였다.

3. 결과 및 고찰

거리협곡 구조와 가로수 식재 유형에 따른 복사에너지 및 기상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 전 ․ 후면이 

개방된 Type 1보다 벽체에 의해 사방이 막혀있는 Type 3에서 기온이 매우 높게 분석되었으며, 상대습도의 

경우 상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. 단파 복사에너지의 경우 콘크리트 블록에 단파 복사에너지가 현열의 형태

로 축적되어 Type 3에서 가장 낮게 분석되었으며, 장파 복사에너지의 경우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. 가로수 

식재 구조의 경우 풍속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가로수 식재유형의 기온이 낮게 분석되었으며 상대습도의 

경우 반대의 경향으로 분석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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